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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랑할 때 문단속이다.

37. ‘완벽한 삶’이다.

38. 성자는 ‘완벽한 자’라야 ‘완벽한 사랑’을 해 주신다.

39.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많은데, ‘성자의 육’과 통하지 못하고 일체 되지 못하여 제대

로 배우지 못하니, <간판 신부>가 많다. 

40. ‘마음과 생각과 혼’과 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영’과도 통하지 못하듯이, ‘성자의 육’과 

통하지 못하는 자는 ‘성자’와 통하지 못한다. 

41. <성자 분체>는 ‘성자의 육’으로서 <성자 본체>에게로 가는 ‘마음·정신·생각·혼’의 작용

을 한다.

42. 계시받는 자들은 특히 분체와 일체 돼야 한다. 

43. 사명을 하는 자들 역시 분체와 일체 돼야 한다. 

44. ‘주와 일체’다. 그래야 ‘성자와 일체’ 된다. 

45. 안 보이는 성자를 보려면 ‘기도’해라. 그리함으로 영계에서 보아라. <성자 본체>는 이 

세상에서는 못 본다. <성자 본체>는 이 땅에서 ‘그 육’을 통해서만 나타나신다. 

46. 마치 ‘태아’가 태 속에서 완성되어 나와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자기 엄마 얼굴>을 보듯

이, 우리 ‘영’이 ‘휴거의 영’이 되어 천국으로 휴거됐을 때 비로소 <성자 본체>를 보게 된다. 

47. ‘태아’가 ‘태 속’에 있는 단계같이 ‘우리 영’도 ‘지구 태 속’에 있을 때는 <성자 본체>를 

못 본다. 

(지구에서 ‘자기 육’이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성삼위를 사랑함으로 ‘자기 

영’을 ‘휴거의 완성체’로 만들어 천국으로 휴거돼야 <성자 본체>를 보게 된다.)

48. <성자>는 지상에 나타나실 때 ‘그 육인 분체’를 쓰고 나타나신다. 성자는 그를 통해 말

하고, 행하고, 가르치고, 사랑하며 구원역사를 펴 나가신다. 

49. <성자>는 ‘영체’다. 고로 지상에서 행하실 때는 ‘육체’를 쓰고 행하신다. 

50. <성자>가 지상에서 행하실 때는 ‘그 육인 분체’를 통해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도 ‘그 육인 분체’를 통해 선포하신다. 

51. <축복>도 ‘그 육’을 통해 주시고, <심판>도 ‘그 육’을 통해 하신다. 

52. 이 땅에 성자가 다시 오셔서 <성약 1000년 역사>를 펼치기 위해 이 땅을 전쟁에서 해

방시키셨다. 

53. 이 땅에 성자가 다시 오시기 위해 세계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끝나게 하셨다. 

54.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과 ‘가인 민족’을 일으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킨다. 

55.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를 통치하고 지배하신다. 그러나 ‘인간의 선악 

간의 행위’에 따라 통치하고 지배하신다. 

인간의 행위가 악하면, 악한 대로 심판하며 통치하시고, 인간의 행위가 선하면, 선한 대로 

축복을 주며 통치하신다. 

56.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구원 섭리>를 펴 오셨다. 

57. 개인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면서 <구원>을 목적하고 역사해 오셨다. 

58. 결국 ‘죄’를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를 

사랑한 대가를 받기도 하신다. 

59. 개인·가정·민족이 성삼위 앞에 죄를 짓더라도 성삼위는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여, 

결국 회심하고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성삼위의 지체가 되어 삼위의 일을 함으로 은혜를 

갚게 하시면서 <구원역사>를 펴 오셨다. 

60.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사랑해 

주신 것이 ‘구원의 기회’다. 

61.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므로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아 주

고 사랑해 주며 보호해 주셨다. 

62.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와 악한 민족을 즉시 심판하지 않음은 그들까지 사랑하사 그

들이 돌아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고로 정한 때까지 심판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나 ‘정한 날’까지가 기회다. 

63.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으나 크나 인간에게 <한계>를 정하사,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

다. ‘사랑’도 ‘미움’도 그러하다. 



64. 만일 하나님이 작으나 크나 인간에게 <한계>를 정하지 않고 창조하셨다면, 모두 존재

하지 못한다. 

65. <한계>를 넘으면 ‘사탄 세계’다. 

66. <절벽의 한계>를 넘어가면 떨어진다. 

67. 전능자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존재하신다. 

68. ‘남녀의 사랑’도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인간이 한계 이상 쾌락을 느끼려고 마약을 

먹고 각종 약물을 먹어도 역시 <인간의 한계>는 못 벗어난다. 

69.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 놓은 <한계>를 넘으면 ‘죽음과 멸망’이다.

70. 지나치게 <선>을 넘는 자는 <한계>를 넘어서 사는 자로서 존재가 흐트러진다. 

71. 악인들은 <한계>를 넘어서 ‘사망’에서 산다.

72. ‘인간의 욕망’은 <한계>를 넘어 살아 보려 한다.

73. ‘육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못 채운다. 

74. 창조주는 인간이 창조주와 함께할 때 만족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75. 술, 담배, 이성, 물질, 권력, 명예,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아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고로 이런 ‘육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76. ‘육’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은 갈증 날 때 물 먹듯, 배고플 때 음식 먹듯, 추울 때 따뜻

하게 하듯, 이 정도로 <한계>가 정해져 있다. 

77. 배고플 때 밥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뛰고 달리며 수고함으로 문제

가 해결된다. ‘먹는 낙’만 가지고는 못 산다. ‘뛰고 달리고 수고하는 낙’으로 사는 것이다. 

78. <사랑>도 <만사의 모든 것>도 ‘육적인 것들’은 뛰고 달리며 수고함으로 순간순간 채워

지게 창조하셨다. 

79. 그러나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는 다르게 창조하셨다.

80.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 보다 오래가게 창조하셨다. 영적인 기쁨, 영적인 환희, 영적

인 영화, 영적인 권세, 영적인 사랑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영원하다. 



81. <성자>는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역사를 펴신다. 그 육신과 일체 돼야 <한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영의 삶’을 살게 된다. 

82. ‘육’을 통해 <영적 기쁨>을 누려야 된다. 


